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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 중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구성 요인을 살펴보

고, 추출한 요인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경유

하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구성한 척도를 바탕으로 1995

년~2004년 출생자 268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①미디어 친숙성, 

②표현성, ③공유성, ④소통성, ⑤혁신성 등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에 대한 5가지 차원을 확인했다. 이 5가지 차원은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는 표현

성, 공유성, 혁신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네이

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과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 세계의 미디어 주 

소비자인 디지털 네이티브를 탐색함으로써 광고,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의 연구 

대상 한계를 보완하고, 성향별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등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

의 물리적 제품이나 국가, 도시 등에 적용되었던 브랜드 개념과 이론을 소셜 미디

어 인플루언서에도 적용함으로써 휴먼 브랜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마

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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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 Y  W O R D S 디지털 네이티브 ∙휴먼 브랜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브랜드 애착 ∙구매의도

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콘텐츠 구성요소의 통합과 함께 미디어 기술의 다기

능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각 미디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했다(손

승혜, 2005). 이와 같은 미디어 중심의 기술 발전은 개인의 학습이나 놀이, 사회화, 소통 

등의 방법에도 변화를 불러왔다(ITU, 2013). 가령 미디어는 단지 기술로서의 매체

(medium)가 아닌 하나의 언어로 확대되었으며, 수용자를 이용자로 변모시켰다(김양은, 

2005). 즉,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하나의 언어가 되었으며, 동일한 언어를 

쓰는 집단은 점차 하나의 세대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디지털 커뮤

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대중화는 미디어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한 N세대, W세

대, P세대 등의 신세대 지칭 용어를 등장시켰다(이동후, 2009). 그중 프렌스키(Prensky, 

2001)가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두고서 명명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는 미디어 이용행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났으며 Z세대로도 대변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일상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비디오 게임기,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를 주로 이용하며 지식과 

삶의 기술을 습득한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는 각종 미디어 기기, 플랫폼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이들에게 미디어는 이해가 필요한 대상물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자 투명한

(transparent) 기술이다(이동후, 2009). 디지털 네이티브는 2020년 우리나라 인구 중 

12.5% 가량인 646만 명으로 추산되고, 2024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하며 미디어 및 

콘텐츠 소비의 유행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길, 2020).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하

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이해하고 오늘날 변화된,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환경과 

이용행태 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 중 소통과 연결,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식을 변화시킨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Ki, Cuevas, Chong, & Lim, 2020)는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자 놀이터의 역할을 한다(김용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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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

고(이지수･전성희, 2020; Agrawal, 2016; Varsamis, 2018) 직접 기획･제작한 콘텐츠를 

공유 및 영향을 미치는(김고운･김윤, 2020)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Social Media 

Influencers, SMIs)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가령 디지털 네이티브는 유튜브 인플

루언서의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의견을 습득할 뿐 아니라, 이들

의 추천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를 보인다(박정례･이연준, 2021). 

오늘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기업･브랜드의 인도서(endorser)로서만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브랜드적인 특징이나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며 하나의 휴먼 브랜드로서 

여러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이지수 등, 2020). 기존 연구가 유명 인사

(Moulard, Garrity, & Rice, 2015), 아이돌(Huang, Lin, & Phau, 2015), 운동선수를 중심

으로 휴먼 브랜드를 탐색했다면, 오늘날에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

언서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Djafarova & Rushworth, 2017; McQuarrie, 

Miller, & Phillips, 2013; Morris & Anderson, 2015)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중심으

로 한 휴먼 브랜드와 디지털 네이티브 간 유대관계를 구축할 전략 탐색이 필요하다. 

즉,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

라 구매 등의 실제적인 행동 의지까지 나타내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검증함으로

써 디지털 네이티브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맺도록 할 전략

을 제시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휴먼 브랜드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 네이티

브와 같은 소비자 특성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

서의 활동 양상을 이해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커뮤

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활

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로 만드는 것은 이들을 팔로우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

를 소비하며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 플랫폼과 기기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을 기성 세대가 아닌 디지털 네이티브의 관점

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외면적인 면을 다루는 실제적인 

행동 차원인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면적인 심리적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휴먼 브랜드 애착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휴먼 브랜드 애착은 휴먼 브랜드와

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작용하고(Fournier, 1998) 브랜드 구매 의도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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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Thomson, Maclnnis, & Park, 2005)으로 작용한다. 즉, 휴먼 

브랜드 애착과 구매 의도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유대관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리적인 접점을 형성하며 디지털 네이티브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의 장기적 상호작용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범주를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신세대 수용자로 확장 

및 구체화하고, 기존에 전문성이나 진실성과 같은 인플루언서의 특징, 정확성이나 완전

성 등의 콘텐츠 품질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의 영향 관계를 규명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적용

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효율적인 마케팅 운영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디지털 네이티브: 개념과 미디어 이용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라온 첫 세대로 태어나

면서 모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처럼 디지털 언어와 장

비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화한 세대’를 의미한다(Prensky, 2001). 아

날로그를 경험한 뒤 디지털을 배운 세대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접하고 경험해 

온 디지털 네이티브는 Z세대가 지닌 다양한 성향 중 하나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정의

하는 기준은 인터넷과 여타 디지털 매체의 보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에서

는 핸드폰이 1995년~1998년, PC와 인터넷이 1998년~2001년에 보편화됨에 따라 1990

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에 적용된다. 이들은 Z세대 중에서도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태어났으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으

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대이다(김민정, 2015). 디지털 네이티브의 일상에는 각

종 미디어가 언제, 어디서나 침투해 있어(Livingstone, 2005) 이들은 미디어 세계와 현

실 세계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활한다(김은미･양소은, 2013). 이

상의 맥락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출생연도뿐 아니라 미디어를 그들의 삶과 일상의 모든 

활동에 활용한다거나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정도 등에 따라 기성 세대 또는 다른 성향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차원과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9

의 Z세대들과 구분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정보기술 붐과 함께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온 디지털 네이티브는 각종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정보나 제품 등의 

소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최인영, 2015).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는 정보기술

에 대한 정교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며(Bennett, Maton, & Kervin, 2008) 미디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를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디지털적으로 풍요

로운 삶을 영위한다(박헌균, 2014). 디지털 네이티브는 미디어 이용에 있어 물리적이거

나 기능적인 효용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평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기존 질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의 이러한 특징에 

의해 가령 스마트폰 브랜드는 6개월~1년 단위로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출시한다. 디지

털 네이티브의 91.5%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social networking platforms)을 사용하

는 등 소셜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의존한다(Parment, 2008; Valentine & Powers, 

2013).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일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Childers 

& Boatwright, 2020) 소셜 미디어에 개인 채널(공간)을 만들며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 

업로드, 관리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김민정, 2015).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소통, 

교류, 대인관계를 확장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중요시하며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김태형･김개천･김지은, 

2020). 디지털 네이티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반인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다(성상훈, 2016). 즉, 디지털 네이티브는 자신과 연결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소비하며 그들의 세계관에 공감하고 그 세계관과 맥을 같이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을 다룬 선행연구로 황영미(2009)는 강승훈

(2004)이 제시한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 중 미디어 기기 활용 정도를 중심으로 ‘표현성’, 

‘즉시성’, ‘소통성’, ‘몰입성’ 등 4개로 추출하고 각 요인이 관광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민정(2015)은 황영미(2009)의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표현성’, ‘즉시성’, 

‘소통성’, ‘친숙성’ 등 4개의 요인을 제시하고 디지털 사이니지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기기 이용이나 인터넷, 전자우

편(e-mail)을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특징을 바라보고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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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놀이터이자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역할을 하는 소셜 미디어(김용섭, 2019)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디지털 네이티브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특징 탐색은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연구 결과가 없어 측정 유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에 대한 

평가 준거는 다양하지만, 오늘날의 각종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에 적용할만한 공통된 척도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로부터 영향을 

받고, 받은 영향을 바탕으로 다른 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의 역할(Kevin, Jana, Kevin, Chris, & David, 2021)을 함에 따라 디지털 네이

티브의 특징 중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황영

미, 2008; 김민정, 2015; 홍민지･우선연･진징･센이･이재학･박철, 2018; 류성진･고흥석, 

202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간의 

관계를 형성할 영향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을 탐색하고, 소비자-브랜

드 연구에서 관계적 접근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 따라(김봉철･안주아･최양호, 

2007; Fournier, 1998; Robert, Varki, & Brodie, 2003) 추출한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휴먼 브랜드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 구축의 밑거름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휴먼 브랜드 

과거 물리적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된 브랜드(Brand)의 개념이 서비스, 국가, 도시, 

엔터테인먼트 등의 무형 자산은 물론 인간으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되며 휴먼 브랜드

(Human Brand)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먼 브랜드는 타인의 인식 

속에 경쟁 인물들과 차별화된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외적, 기능적, 감성적 이미지

를 지닌 인물이다(이효복･최지혜･김지현, 2018; 조은혜･이은실, 2016). 기존 연구는 휴

먼 브랜드를 기업이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인지도 높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모델 등의 유명 보증인(celebrity endorser)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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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이진화, 2019).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가상 인플루언서

(Virtual Influencer)1)를 중심으로 휴먼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으며, 휴먼 브랜드는 기업

이나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용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브랜드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양석전･김정희, 2021). 

이러한 휴먼 브랜드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소셜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라 소셜 미디

어 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관계 구축 및 소통에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 소셜 미디

어에서 휴먼 브랜드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인기를 축적한 유명인과 달리, 개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명세를 쌓은 일반인에 속한

다.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를 하나의 퍼스널 플랫폼으

로 구성하고 팔로워(follower)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구체적으로 일상, 지식, 

감정, 관심사, 판단, 의지 등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팔로워들에게 전달함으로

써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형

성된 이미지를 통해 휴먼 브랜드를 구축해나간다(박선경･김상훈, 2020). 

이상의 맥락에 따라 기업에서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휴먼 브랜드로 

적극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홍보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판매를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제품, 서비스를 단순히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이영애･하규수, 2020)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로워들이 

모방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Freberg, Graham, McGaughey, & Freberg, 2011). 모바

일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PlayD, 2018) 

모바일로 영상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디지털 네이티브(김용태･박길철, 2021)와의 활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갖게 한다. 유대감을 바탕으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

디어 인플루언서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강력

한 영향을 미친다(유은아･최지은, 2020; Dhanesh & Duthler, 2019).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TV 광고가 짧은 시간에 전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정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구매자, 사용자의 관점에서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려준

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유은아 등, 2020; 김선아･김수연･손수지･이태운, 2017). 

1) 실사로 촬영된 동영상에 AI(Artificial Intelligence)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얼굴
을 합성하여 제작된 인물이다(이지현･김한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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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가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등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의 역할을 함에 따라(Kevin et 

al., 2021)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네이티브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전략을 탐색해야 한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휴먼 브랜드로 

바라보고 디지털 네이티브와 어떤 영향 관계를 지니는지 탐색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

다(Ki et al., 2020).

휴먼 브랜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휴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애착(Thomson, 

2006; Veen, 2008), 광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휴먼 브랜드(Dean & Biswas, 

2001), 일반인의 휴먼 브랜드화(Khedher, 2014), 휴먼 브랜드 특징(Ahn & Lee, 2014; 

Wang & Lee, 2018) 등이 있다(김은혜 등, 2019). 그중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중심

으로 휴먼 브랜드를 탐색한 연구로 김은혜 등(2019)은 한류 유명인을 한류 휴먼 브랜드

로 정의하고, 중국의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류 휴먼 브랜드의 애착, 특성, 자아일

치성, 한류에 대한 동경 수준과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이지수 등(2020)은 

개인이 지닌 브랜드 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인 마켓 등의 다양한 

플랫폼이 파생됨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휴먼 브랜드로 바라보고 휴

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과 소셜 미디

어 인플루언서 콘텐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했다. 박선경 

등(2020)은 연예인, 스포츠 등의 대중스타를 제외한 일반인을 휴먼 브랜드로 인식하고 

이들의 자기표현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며, 구축된 자아 이미지는 

어떠한지 탐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등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일상에 높은 관여도를 보이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휴먼 브랜드로 바

라보고 소비자와의 영향 관계를 탐색한 학문적･실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플

루언서의 특징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김우빈･추호정, 2017), 셀프브랜딩 활동

(김이삭･이규혜, 2017) 등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휴먼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가 있더라도(Cooley & Parks-Yancy, 2019; Casal´o, Flavian, 

& Ibanez-Sanchez, 2020)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특정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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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주요 층을 이루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

서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특징에 따라 본 연구는 추출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와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

다. 그중 휴먼 브랜드와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휴먼 브랜드 애착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휴먼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

시키는(Malär, Krohmer, Hoyer, & Nyffenegger, 2011)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를 제고하며 브랜드 애착의 강도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작용함(박범길･이정교, 2009)에 따라 본 연구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

서에 대한 애착을 매개하여 구매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휴먼 브랜드 관계와 애착(attachment)

오늘날 애착은 소비자-브랜드 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Fournier, 1998)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봉철 등, 2007; 

김해룡･이문규･김나민, 2005; 성영신･한민경･박은아, 2004; 한승수, 2005; 한승수･염성

원, 2006; Fournier, 1998; Thomson et al., 2005). 애착(Attachment)은 심리학에서 유

아를 돌보며 맺는 관계의 질 연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인간과 특정 대상 사이의 정서적

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Ball & Tasaki, 1992). 이러한 애착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감정이지만,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

는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해 형성되기도 한다(곽지혜･여은아, 2021; Thomson et al., 

2005). 마케팅 관점에서 애착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에서 구축된 정서적인 관계와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감정’으로(Belk, 1988; Fournier, 1998), 소비자는 부모와 자식

의 관계를 통해 경험했던 애착을 유명인이나 브랜드 등과 같은 대상으로 확장한다(안광

호･이재환, 2010; Leets, De Becker, & Giles, 1995). 

현대사회의 급속한 글로벌화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내 유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분야의 인물들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무형의 

자산을 지닌 휴먼 브랜드로 인식되며 광고모델의 역할을 넘어 자신만의 가치와 개성을 

통해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전미나 등, 2014). 이상의 맥락에 따라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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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Thomson, 2006)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전

략을 모색하기 위한 휴먼 브랜드 애착의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해졌다(안은정･이형탁, 2014). 

휴먼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애착에 대한 개념의 연장선으로 휴먼 브랜드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장기적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한다(Thomson et al., 2005; Fournier, 

1998). 휴먼 브랜드 애착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

감 및 결속감으로 휴먼 브랜드 자산 가치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휴먼 

브랜드 애착은 소비자와 휴먼 브랜드 간의 강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안광호 등, 2010). 브랜드 애착을 형성한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몰입과 

충성도,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등 브랜드에 대해 금전적

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Chaudhuri & Holbrook, 2001). 이는 소비자의 휴먼 

브랜드 애착이 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한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며 브랜드 

충성도(Thomson et al., 2005) 및 구매 의도를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일상에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는다(성상훈, 2016). 가령 연

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의 유명인과 달리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소비자들에게 선

망의 대상이기보다 소비자들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비자들과 메

일, 댓글, 메시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최지윤･정윤재, 2017). 나의 일상을 이야기

하거나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 내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여 네트워크 전반에 정보를 확산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어줌

으로써 소비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Barabasi & Albert, 1999). 이러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특징은 소셜 미디어에 친숙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커뮤

니케이션이 잦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플루언서에게 더 높은 정

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가 미디어에 친숙하고 

미디어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즉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생산과 배포를 하는 등 콘텐츠 

생산자(Publisher), 리뷰어(Reviewer), 코멘터(Commenter)의 역할을 할수록(이영애 

등, 2020; Smith, 2010)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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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네

이티브가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 특징을 지닐수록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장기적인 유대관계

를 맺도록 하는 애착뿐 아니라 구매 의도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에 적용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애착과 구매 의도

구매 의도(Purchase Intention)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동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한다(Oliver, 1980).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휴먼 브랜드에 대해 형성된 애착을 통해 강

화된다(Howard & Sheth, 1969). 즉, 구매 의도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휴먼 브랜드에 

갖는 내면의 심리인 애착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네이티브의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수용 의도에 미칠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 네이티브에 적용할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

언서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구매 의도와의 영향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는 주로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방 소비 행동을 보인다.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본인과 유사하거나 

닮고 싶은 인플루언서와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따라서 구매하는 행동을 보인다(곽지혜 등, 2021). 정서적･감정적 

유대감은 휴먼 브랜드에 대한 동경과 모방을 넘어, 휴먼 브랜드가 보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다(양석전 등, 2021). 즉,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유대 관계를 맺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

보로 구매 등의 소비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한다(유은

아 등, 2020; Dhanesh et al., 2019). 가령,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얼리 어답터로서 뷰티, 패션, 여행, 스포츠 등 인기 있는 아이템과 관련된 신제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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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며(왕뢰･이진화, 2019)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한 소비

자들의 구매 의도를 높인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시한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등의 팬십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김우빈 등, 2019).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이들이 갖고 있거나 착용해본 제품을 디지

털 네이티브가 구매하여 이상향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황지영･박민정, 2021; 고윤희･곽태기, 2011). 이처럼 대중문화를 넘어 패션,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네이티브가 이들을 통해 새로운 소비문화의 주역

으로 급부상함에 따라(비욘드포스트, 2021)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통한 디지털 네

이티브의 구매 의도를 높일 선행 요인을 탐색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 배포하거

나 새로운 매체에 개방적인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휴먼 브랜드로부터 

제시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구전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정보를 얻고 추천받으며 구매한다(강형석･장은실･조
형래, 2020). 이러한 선행연구의 맥락은 정보,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 등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

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곽지혜 등(2021)은 패션･뷰티 인플루언서를 휴먼 브랜드로 바

라보고, 휴먼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

다. 요컨대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기존 질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이나 서비

스의 구매 의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과 휴먼 브랜드

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매개하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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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미디어 이용과 연관된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의 구성요인 및 측정항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구매 의도 간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2-1.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

언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2.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

언서가 제시한 상품･서비스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3.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표본 특성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에 적용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5년~2004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구체적

으로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까지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선행연구 고찰과 디지털 네이티브를 대상

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예비 측정 문항을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 ‘소셜 미디어 등 미디어 플랫폼을 언제, 어디서 사용하나요?’, 

‘응답하신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선행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기기, 미디어 플랫폼 등의 이용에 

관한 응답을 이끌고 측정항목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인터뷰 결과, ‘현실에서 만나지 못

해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느슨하지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나의 일상

을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여론이나 미디어가 주로 이야

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연결되고자 

한다.’ 등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6개의 새로운 측정 문항이 확인되었다.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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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기존에 부재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차원

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 응답 결과를 설문 항목에 

취합하였다. 

구성한 예비문항은 광고･커뮤니케이션학 박사, 교수, 전문가 등 총 5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예비문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승훈(2004), 탭스코트(Tapscott, 2008), 황영미(2009), 테오(Teo, 

2013), 이충훈, 정재욱, 이중정(2014), 김민정(2015), 이종임(2015), 계재광(2018) 등 미

디어 활용 측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네

이티브의 미디어 활용 특징에 대한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특정 집

단에 집중되지 않고자 성별, 학년, 전공 등을 염두에 두어 대학생 20명을 임의 표집 

후 2022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구성한 측정 항목을 수

정･보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수정･보완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디지털 네이티브 248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248개 응답 

중 응답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누락된 설문을 제외한 응답 229개만을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과 여

성 비율이 23.5% : 76.5%이며 학력별로는 대학졸업자와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학생

이 96.5%, 나머지는 소수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용해 본 SNS 빈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중 SNS 이용 빈도                                    (N=229)

구분 빈도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이용해 본
소셜 미디어

유튜브 228 18.8 99.6

페이스북 198 16.3 86.5

트위터 110 9.0 48.0

인스타그램 223 18.3 97.4

카카오스토리 129 10.6 56.3

네이버밴드 111 9.1 48.5

아프리카TV 43 3.5 18.8

트위치 54 4.4 23.6

틱톡 40 3.3 17.5

네이버TV 80 6.6 34.9

기타 9 0.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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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의 보급 이후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익숙한 상태에서 그들의 일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세대(Cunningham, 2007)’로 정의하고 심층 인터뷰, 선행연구 고찰 등을 바탕

으로 35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휴먼 브랜드 애착은 ‘휴먼 브랜드를 상대로 하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서적･감정적인 결속감 및 유대감 정도’로 정의하고(Thomson, 2006) 톰슨(Thomson, 

2006), 안과 동료들(Ahn et al. 2010), 안광호 등(2010), 김정구, 전미나, 김미예, 한정수

(2012), 바트라와 동료들(Batra et al., 2012), 안은정(2013)이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8개

의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매 의도는 엔젤과 동료들(Engel et al., 1990), 이정학, 이재문, 이지혜(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개･추천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의 신념과 태도를 행동화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추출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

어 이용 특징별 휴먼 브랜드가 제시한 제품･서비스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 문항은 양석전 등(2021), 이동아, 홍성철, 박유란(2021)이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고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5, AMOS 24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EFA)은 SPSS 25를 활용했으며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적용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개의 차원에 대한 적합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FA)

은 AMOS 24를 이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의 판단 기준은 GFI, NFI, 

CFI, AGFI>.8(Bagozzi & Yi, 1988; Bagozzi & Dholakia, 1999), RMSEA<.1(Byrne, 

2001) 등을 적용하였다. 판별 타당도 검정은 AVE＞∅2, ∅±(2*S.E.)값의 1 포함 여부, 

HTMT 상관 비율검정 등으로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영향 관계는 프리처와 헤이즈

(Preacher & Hayes, 2008)가 개발한 SPSS/SA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

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의 매개 효과는 프리처와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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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cher et al. 2004; 2008) 등이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기반을 둔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파악하였다. 

4. 연구 결과

1) 연구문제1 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과 연관된 선행연구 고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성한 초기 35개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했

다.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낮고 특정 요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총 

5개의 차원을 도출했다.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개 차원은 전체 변량의 73.2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타당성 검증은 KMO-Bartlett을 활용했다. KMO 측

도 값은 .789로 기준값인 .6을 상회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적합한 문항임을 확인했으며, 

Bartlett 단위행렬 검정 근사 χ2 값은 1537.857(p<.001)로 나타나 통계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각 차원의 Cronbach’s α는 모두 기준치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표 2.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29)

차원 측정 문항
요인

1 2 3 4 5

(요인1)
미디어
친숙성

주로 PC나 핸드폰을 통해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870 .153 -.043 .085 .036

매일 일상에서 PC, 모바일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다. .859 .079 -.055 .039 -.033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편리하다. .698 .008 .038 .346 .006

PC, 모바일 등 미디어 기기의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668 .019 .167 .299 .169

(요인2)
표현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등에
서 나의 일상을 보여주거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086 .870 .245 .180 .045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등을 
관리한다.

.161 .851 .034 .225 .000

나의 일상을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008 .750 .287 .21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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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은 적재된 항목의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명을 고려하여 명명하

였다. 분석 결과, 미디어 기기뿐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 이용에 대한 측정 문항을 추가한 

본 연구에서는 황영미(2009), 김민정(2015) 등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이용 정도를 바탕

으로 추출한 ‘표현성’, ‘소통성’ 특징뿐 아니라 ‘미디어 친숙성’, ‘공유성’, ‘혁신성’이 추가

로 확인됐다.

요인1은 4개 항목으로 PC나 모바일 등의 미디어 기기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일상에서 높은 빈도로 쉽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디어 

친숙성’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요인2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

어니 블로그 등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인명을 차용하여 ‘표현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각종 미디어

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타인과 의견, 지식, 정보 등을 교환･공유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유성’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요인4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때에 

미디어를 활용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임에 따

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통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는 신제품 등 새로운 미디어 

차원 측정 문항
요인

1 2 3 4 5

(요인3)
공유성

잘못된 정보는 소셜 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

-.118 .072 .888 .083 .130

일상에서 겪는 여러 부당함과 불공정성을 빠르게 인식하
고 미디어로 공유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한다.

.032 .159 .870 .071 .070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온라인에 공유한다. .142 .273 .612 .129 .042

(요인4)
소통성

미디어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과 의사소통
한다.

.173 .183 .054 .855 .009

미디어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326 .197 .081 .692 .086

소셜 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상호
작용한다.

.149 .341 .223 .684 .054

(요인5)
혁신성

미디어 기기 신제품이 출시되면 구매하고 싶다. .121 -.024 .076 .122 .896

기존에 사용하던 미디어 기기를 새롭게 출시된 미디어 
기기로 자주 교체한다.

-.018 .163 .130 -.021 .884

고유값(Eigen value) 2.671 2.394 2.180 2.067 1.673

설명 변량(%) 17.808 15.957 14.534 13.783 11.153

누적 변량(%) 17.808 33.765 48.298 62.081 73.234

신뢰도(Cronbach’s α) .811 .856 .767 .766 .777

KMO .789

Bar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537.857

df(p)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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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혁신성’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개의 차원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AMOS 

24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했다.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의 판단 기준은 

GFI, NFI, CFI, AGFI>.8(Bagozzi et al., 1988; Bagozzi, Dholakia, 1999), RMSEA<.1(Byrne, 

2001) 등을 적용했으며, 기준치에 해당하면 값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모형은 <표 3>과 같이 χ2=212.340(df=80), p<.001, CMIN/df=2.654, 

GFI=.891, AGFI=.837, NFI=.865, CFI=.910, RMSEA=.085로 모든 적합도 지숫값의 권

장치를 상회하여 변수 간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χ2의 유의 확률은 p<.001로 .05

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됐지만, 자유도에 의해 χ2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따라(강남준, 1999) χ2를 자유도(df)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본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2.654로 1~3 사이를 상회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

었다. 표준 적재치는 .515~1.021로 최소 수치인 .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

을 의미하는 C.R 값도 기준값인 1.9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인 신뢰도는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AVE(미디어 친숙성 .544, 

표현성 .688, 공유성 .565, 소통성 .540, 혁신성 .716) 값은 모두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보했다. 차원별 개념 신뢰도(미디어 친숙성 .825, 표현성 .867, 

공유성 .789, 소통성 .778, 혁신성 .826) 값도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도출한 5개 차원

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집중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β S.E. C.R. Β Cronbach’s α AVE CR

미4 <--

미디어
친숙성

1.000 .835

.811 .544 .825
미1 <-- .836 .072 11.623 .770

미8 <-- .796 .077 10.368 .688

미3 <-- .941 .098 9.611 .643

표5 <--

표현성

1.000 .938

.856 .688 .867표1 <-- .688 .049 14.082 .780

표3 <-- .790 .058 13.553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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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별 타당성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잠재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재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낮을수록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종필, 2015). 본 연구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AVE＞∅2, 즉 AVE 값이 각 잠재 변수끼리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지 확인하였다

(Fornell & Larcker, 1981). <표 4>의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변수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요인들이 

판별 타당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디어
친숙성 소통성 표현성 공유성 혁신성 AVE CR

미디어
친숙성

1 .544 .825

표현성
.253
(.064)

1 .688 .867

공유성
.025
(.001)

.448
(.201)

1 .565 .789

소통성
.551
(.304)

.590
(.348)

.321
(.103)

1 .540 .778

혁신성
.035
(.001)

.210
(.044)

.262
(.069)

.119
(.014)

1 .716 .826

주. 표에 제시된 값은 상관계수, ( ) 안에 제시된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

　 　 　 β S.E. C.R. Β Cronbach’s α AVE CR

공4 <--

공유성

1.000 .841

.767 .565 .789공2 <-- .979 .091 10.709 .850

공3 <-- .589 .079 7.434 .515

소3 <--

소통성

1.000 .777

.766 .540 .778소8 <-- .815 .086 9.476 .696

소6 <-- 1.116 .113 9.833 .729

혁2 <--
혁신성

1.000 .624
.777 .716 .826

혁1 <-- 1.546 .474 3.259 1.021

x2=212.340(df=80), p<.001, CMIN/df=2.654
GFI=.891, RMR=.143, RMSEA=.085
NFI=.865, RFI=.823, IFI=.912, CFI=.910, TLI=.882
AGFI=.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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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S.E.)값의 1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표 5> 참조). 변수 간 상관이 

.5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표현성-소통성’의 표준 오차는 .138로 기준식에 대입하면 

‘.590±(2*.138)=.314~.866’으로 1을 포함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을 확보했다(Anderson 

& Gerbing, 1992). 

표 5. ∅±(2*S.E.) 값의 1 포함 여부

요인 상관계수(Φ)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Φ-2*S.E. Φ+2*S.E.

미디어 친숙성 ↔ 표현성 .253 .077 .099 .407

미디어 친숙성 ↔ 공유성 .025 .063 -.101 .151

미디어 친숙성 ↔ 소통성 .551 .048 .455 .647

미디어 친숙성 ↔ 혁신성 .035 .045 -.055 .125

표현성 ↔ 공유성 .448 .198 .052 .844

표현성 ↔ 소통성 .590 .138 .314 .866

표현성 ↔ 혁신성 .210 .176 -.142 .562

공유성 ↔ 소통성 .321 .104 .113 .529

공유성 ↔ 혁신성 .262 .164 -.066 .590

소통성 ↔ 혁신성 .119 .078 -.037 .275

세 번째로 사회과학연구는 개념적으로 차별화되어도 경험적으로 구성개념 간 높은 

내적 상관성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본 연구는 HTMT Ratio를 통한 판별 타당

성을 함께 검증했다(오혜라･정윤재, 2021; 임성범, 2015). 분석 결과, 모든 HTMT 값이 

.9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을 확인했다.

2) 연구문제2 분석 결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애착과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프리처와 헤이즈(Preacher & 

Hayes, 2008)가 개발한 SPSS/SA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다. 각 변인은 

타당도, 신뢰도가 확인된 변인별 측정 유목의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낸 복합지수

(composite index)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5가지 특징(미디어 친숙성, 표

현성, 공유성, 소통성, 혁신성)과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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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영향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친숙성(β=.209, 

t=3.221, p=.001), 표현성(β=.338, t=5.417, p<.001), 공유성(β=.388, t=6.340, p<.001), 

소통성(β=.385, t=6.283, p<.000), 혁신성(β=.245, t=3.803, p<.001) 등 5가지 특징은 

모두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5가지 특징 중 미디어 친숙성

과 소통성을 제외하고 표현성, 공유성, 혁신성만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

언서가 제시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도와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표현성(β=.124, t=2.153, p=.032), 공유성(β=.121, t=2.041, 

p=.042), 혁신성(β=.197, t=3.025, p=.003)은 모두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

루언서가 제시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 번째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 친숙성: β=.580, 

t=10.389, p<.001; 표현성: β=.523, t=9.050, p<.001; 공유성: β=.518, t=8.777, p<.001; 

소통성: β=.576, t=9.684, p<.001; 혁신성: β=.550, t=9.730, p<.001). 

표 6.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 휴먼 브랜드 애착, 구매 의도 간 영향 관계               (N=229)

경로 B SE β t p LLCI ULCI

미디어
친숙성

미디어 
친숙성 

→
휴먼브랜드 

애착
.490 .152 .209 3.221 .001** .1904 .7902

F=10.379**, R2=.044

미디어 
친숙성 

→ 구매 의도 -.193 .140 -.077 -1.375 .170 -.4698 .0835

휴먼브랜드 
애착

→ 구매 의도 .622 .060 .580 10.389 .000*** .5040 .7400

F=54.295***, R2=.325

표현성

표현성 →
휴먼브랜드 

애착
.301 .056 .338 5.417 .000*** .1915 .4104

F=29.348***, R2=.115

표현성 → 구매 의도 .118 .055 .124 2.153 .032* .0100 .2268

휴먼브랜드 
애착

→ 구매 의도 .560 .062 .523 9.050 .000*** .4379 .6816

F=56.307***, R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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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3 분석 결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의 매개 효과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

로 프리처와 동료들(Preacher et al., 2004; 2008)과 헤이즈와 프리처(Hayes & 

Preacher, 2010)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기반을 둔 측정 방법을 적용

하여 파악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데이터를 여러 번 리샘플링하여 교체하는 방식이 기

반이 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각 샘플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고 샘플링 분포를 경험적

으로 생성한다. 리샘플링을 통해서 표준 오차를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하려는 모수의 

분포를 모를 때 모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도 신뢰구

간을 형성하여 쉽게 검증 가능하다(김병희･성윤택･이희복･양승광･김지혜, 2022). 본 

연구는 헤이즈와 동료들(Hayes et al., 2013)이 개발한 SPSS/SAS의 Process Macro 

경로 B SE β t p LLCI ULCI

공유성

공유성 →
휴먼브랜드 

애착
.393 .062 .388 6.340 .000*** .2707 .5149

F=40.195***, R2=.150

공유성 → 구매 의도 .131 .064 .121 2.041 .042* .0045 .2568

휴먼브랜드 
애착

→ 구매 의도 .555 .063 .518 8.777 .000*** .4302 .6793

F=55.964***, R2=.331

소통성

소통성 →
휴먼브랜드 

애착
.536 .085 .385 6.283 .000*** .3676 .7035

F=39.472***, R2=.148

소통성 → 구매 의도 -.043 .089 -.029 -.482 .631 -.2172 .0319

휴먼브랜드 
애착

→ 구매 의도 .617 .064 .576 9.684 .000*** .4911 .7420

F=53.076***, R2=.320

혁신성

혁신성 →
휴먼브랜드 

애착
.215 .057 .245 3.803 .000*** .1038 .3270

F=14.461**, R2=.060

혁신성 → 구매 의도 .186 .061 .197 3.025 .003** .0647 .3065

휴먼브랜드 
애착

→ 구매 의도 .588 .061 .550 9.730 .000*** .4693 .7076

F=53.802***, R2=.323

주. LLCI = Lower Level of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of the 95% Confidence 
Interval
*p<.05(>1.96), **p<.01(>2.58), ***p<.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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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4를 통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추출 표본 크기는 5,000개, 통계적 유의성은 95%로 진행하였다.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방식을 적용한 연구자들의 경우에 선행 단

계의 결과가 충족되지 못할 시 이후의 분석을 하지 않거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오혜라 등, 2021; Yoon, Ro, & Cho, 2019; 이시

은･이재창, 2008). 가령,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향하는 총 효과의 유의성이 기각될 

경우, 매개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연구가설을 기각한다(김하형･김수영, 2020). 하지

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의 매개 효과가 유의할 시 완전 매개 효과가 내재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면 완전 매개이

고,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동시에 유의하면 부분 매개이다(배병렬,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문제 2>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모든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

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에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표현성, 공유성, 

혁신성뿐만 아니라 미디어 친숙성과 소통성도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에 대한 애착의 매개를 통해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산출된 모든 매개 효과 값의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매개하여 미디어 친숙성, 표현성, 공유성, 소통성, 혁신성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구체적으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

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미디어 친숙성, 표현성, 공유성, 소통성, 혁신성과 구매 

의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각각 .3050, .1684, .2179, .3302, .1267로 나타나 모두 

정적(+) 매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문제 2>에서 나타났듯이 미디어 친

숙성 및 소통성과 구매 의도 간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은 미디어 친숙성, 소통성과 구매 의도 간에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현성, 공유성, 혁신성은 구매 의도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하므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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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N=229)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간접
효과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미디어 친숙성

휴먼
브랜드
애착

구매 의도

.3050 .0937 .1363 .5032

표현성 .1684 .0399 .0965 .2503

공유성 .2179 .0507 .1272 .3241

소통성 .3302 .0676 .2057 .4690

혁신성 .1267 .0363 .0601 .2017

주. LLCI = Lower Level of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of the 95% Confidence 
Interval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 사회의 주역이 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 중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구성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추출한 요인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경유하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에 관한 

분석 결과 ①미디어 친숙성, ②표현성, ③공유성, ④소통성, ⑤혁신성 등 5가지 차원이 

15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5가지 차원에는 

황영미(2009), 김민정(2015) 등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이용 정도를 바탕으로 추출한 ‘표

현성’, ‘소통성’뿐 아니라 ‘미디어 친숙성’, ‘공유성’, ‘혁신성’이 새롭게 확인됐다. .

둘째, 모든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은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친숙성의 

경우, 각종 미디어 기기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특징에 따라(진청운･조혁수, 2020) 디지털 네이티

브가 미디어에 친숙하고 자주 이용할수록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접촉 및 커뮤니케

이션할 가능성이 커져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중 미디어 친숙성과 소통성을 제외하고 

표현성, 공유성, 혁신성이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

현 미디어적2) 특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이성미, 2020) 표현성이 높은 디지털 네이

2)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을 원하는 이미지나 인상으로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다. 특히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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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옷이나, 모자, 시계 등과 같은 제품이나 디지털 아이템을 

구매한다(고준･신선진･김희웅, 2008). 특히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들과 공감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제품 구매 의도를 높인다(홍다현･전종우, 2017). 즉, 디지털 네이티브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구독할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추천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공유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Presi, Maehle, 

& Kleppe, 2016) 개인의 열망과 욕구를 시각적으로 표현(McQuarrie et al., 2013)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공유성이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 결과는 소셜 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구전 행동을 많이 할수록 휴먼 

브랜드가 제시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추천받으며 공유한다는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강형석 등, 2020). 또한, 혁신성의 경우 혁신적인 

소비자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다른 소비자들보다 먼저 수용할 뿐 아니라 후기 수용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박유식･채희남, 2011)는 결과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매개 변수인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종속 

변수인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매개하여 구매 의도를 유발

하는지 측정한 결과, 5가지의 모든 차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친숙성, 

표현성, 공유성, 소통성, 혁신성은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

착을 유발하고, 유발된 애착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안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구매 의도를 촉진했다. 이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브랜드

에 대해 내면의 심리적 요소인 애착을 형성한 소비자가 브랜드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이승희･장윤경, 2007)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차원인 구매 의도를 높인다는

(Fedorikhin, Park, & Thomson 2008; 이승희 등, 2007; Aaker et al., 1990) 점과 상통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디지털 네이티브가 세대를 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디어 기기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디지털 네이

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을 추출하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휴먼 브랜

드 애착 및 구매 의도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무

정보로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고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이성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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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 세계의 미디어 주 소비자인 디지털 네이티브를 

탐색함으로써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의 연구 대상 한계를 보완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한 세대 내에도 성향별로 다양한 행동학적 속성이 내포될 수 있으며, 성향별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등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핵심 타겟으로 고려하고 있는 

Z세대에서도 타겟으로 하는 성향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성향에 적용할 소구점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방향과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인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에 따른 행동 양상에 대한 예측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소비자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가능하게 할 동인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측정 

도구를 통해 세대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디지털상에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지니게 하고 브랜드 충성도

를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디어 기기나 인터넷, 전자우편(e-mail)을 중심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

디어 이용 특징을 탐색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가장 중요한 놀이

터이자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역할을 하는 소셜 미디어(김용섭, 2019) 등 여러 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측정 문항을 제시하고,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 차원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을 구성하는 차원 탐색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세대 성향을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 기반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

에 맞게 차용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 심층 인터뷰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논리성･가능성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다. 추출한 디지털 네이티브

의 미디어 이용 특징 차원과 측정 문항은 향후 연구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소셜 미디어 

이용 성향 등을 측정하고 디지털 네이티브에 적용할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

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구독

하며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파악함

으로써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장기

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마케팅 전략 방안과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가 사람 간의 네트워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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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이영애 등, 2020) 인플루언서를 통해 고객들

에게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제품 광고나 판매 등의 마케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단순히 제품 홍보의 

인도서(endorser)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휴먼 브랜드로 바라봤다는 차별화된 접근에

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수단이 아닌 기존의 제품･서
비스･기업･도시･국가 등처럼 브랜드화되어 애착 및 충성도 형성 등 브랜드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

루언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브랜드에 적용되었던 개념과 이론을 휴먼 브랜

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 방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에 부재했던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라는 개인 

성향 변인과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왜 디지털 네이티브가 다른 세대들보다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적 관계를 구축하는지 근거를 제

시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을 지닌 Z세대에 적용할 휴먼 브랜드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와 정서적이고 감정적

인 관계인 애착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구매 의도에 미치는 일련의 영향 

관계를 모두 살펴본 점은 디지털 네이티브와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가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구심점을 제공하고 휴먼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소비자를 속인 뒷광고 논란에 있는 

유튜버 등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광고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의 

생각, 인식, 감성, 행동 양상 등의 차원으로부터 구매 등의 행동 의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령, 내가 알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 지식을 소셜 미디어 등의 플랫폼이나 

각종 미디어 기기를 통해 공유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커

뮤니케이션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 그들의 미디어 이용 욕구를 충족시켜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높아진 애착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도 또한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의 혁신성을 자극하고, 구전 의도

를 높여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케팅 분야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및 휴먼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 범위를 확장한 본 연구 결과는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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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활용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정 행동을 유발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을 

탐색하고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및 구매 의도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20대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표본

의 대표성 및 외적 타당도가 약화 될 수 있다. 즉, 연구 결과의 일반화 한계를 보완하고

자 후속 연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연령에 해당하는 표본을 편의 할당표본 추출 방법

으로 선정할 뿐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도출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안정적으로 측정되는지에 관한 반복적인 연구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의도나 계획에 근거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구매 의도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와 브랜드 태도와의 인과관계를 거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한충민(1998)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변수를 고려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과 휴먼 브랜드 애착 간에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extraneous variable)의 영향력

을 고려하거나 통제하면서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뷰티, 먹방, 쿡방, 게임, 패션 등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다루는 콘텐츠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인플루언서별 콘텐츠 품질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특징이 휴먼 브랜드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구매 의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 구매 행동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 등의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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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Relationship of Media Use in 
Digital Natives:

Focusing on Attachment and Purchase Intention of 

Social Media Influencers as a Human Brand

Hye-Ra Oh*

Doctoral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You-Kyung Kim**

Professor, Division of Media Communicatio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related to media usage among digital natives and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se extracted factors on purchase intention through attachment to social media influencers 

as human bran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268 individuals born between 1995 and 

2004, based on the constructed scale, confirming five dimensions of digital natives' media usage 

characteristics: ① Media Familiarity, ② Expressiveness, ③ Sharing, ④ Communication, and ⑤ 

Innov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attachment to social media influencers as human brand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ll five dimensions. Regarding purchase intention for products introduced 

by social media influencers as human brands, only expressiveness, sharing, and innovat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natives' media usage characteristics 

and purchase intention for products introduced by social media influencers revealed that attachment 

to social media influencers as human brands played a mediating role. This study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as it complements the research limitations in the fields of advertising and 

communication by exploring digital natives, the primary consumers of media worldwide, and fosters 

a new understanding of consumers, such as the formation of new consumption cultures based on 

preferences. Additionally, by applying brand concepts and theories applied to physical products, 

countries, and cities to social media influencers, it will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human brands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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